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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차량 길 터주는 내비게이션, 출동시간 단축한다
- 한국도로교통공단, 경남소방본부와 긴급차량 이동경로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

- 내비게이션으로 긴급차량 정보 연계부터 우선신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

22일(수) 긴급차량출동시간단축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업무협약을하고, 서범규한국도로교통공단

교통안전본부장(오른쪽)과 이동원경상남도소방본부장(왼쪽)이 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.<사진제공=한국도로교통공단>

한국도로교통공단(이사장 김희중)은 22일(수)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긴급차량
의 출동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‘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
서비스 추진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남지역 긴급차량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내비게
이션에 표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 긴급차량의 접근정보를 제공하여 운전
자의 양보운전을 유도함으로써,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도로 위 안전사고를 
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.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업과의 정보 연계로 내년 상
반기 경남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.



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차량이 ‘골든타임’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신호 시
스템 기술*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. 또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
연구기관 및 서비스 기업에 제공 중에 있으며,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에서 
신호 잔여시간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.

*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운영을 제어해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신호운영 기법

해당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공단과 지자체·서비스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
를 운영 중이며, 자율주행차, 실외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 
노력하고 있다.

경남소방본부는 2021년 양산 일대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해 
출동시간을 약 40% 단축한 바 있으며, 올해 말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
력해 시스템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
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
지키기 위한 기관간 협력의 출발점”이라며, “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
교통편의성과 안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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